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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많은 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

율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World Popula-

tion Ageing 2019: Highlights�(United Nations, Depart-

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

sion, 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7억 3백만 명이며, 2050년까지 약 15억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선진국의 기대 수명은 76~80세로 나타나는데, 2050년

에는 세계 인구 6명당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이 노년기의 삶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도 노

화로 인한 변화를 고민하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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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societi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youthful appearance, attitudes toward aging are closely related to 

how individuals perceive their own bodies, which can be a major determina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attitudes toward aging, positive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Korean adults, based on relative deprivation theory and social iden-

tity theory. Employing an online survey questionnaire, data was collected from 408 Korean aged 65 and over.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examined via 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Results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psychosocial loss were associated with lower positive body image, while higher lev-

els of physical change and psychological growth - a good exampl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positive body 

image. Higher levels of positive body image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ife satisfaction. Overall, positive atti-

tudes toward aging may increase positive body image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controlling for 

subjective financial and health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

portance of positive body image i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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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

고 있으며,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개인적 · 사

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은퇴, 사

회적 역할의 변화, 우울, 외로움, 근육 퇴화, 청력 · 시

력의 약화, 주름, 흰머리, 실질 체중의 감소, 신체 지방

의 증가, 호르몬의 변화 등 사회적 · 정신적 · 신체적 변

화를 다양하게 경험한다(Cameron et al., 2019; Kim & 

Park, 2015). 그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

는 개인을 ‘노인’ 집단으로 분류하는 가장 큰 시각적 

특징이 된다. 현대사회는 젊고 건강한 신체를 이상적

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

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로 인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

람은 젊어 보이는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Kozar & 

Damhorst, 2009). 다시 말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신

체를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이러

한 시각은 노인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사회 · 문화적 기준은 개인의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ackson, 

2002).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자신의 나이와 

노화된 신체 및 외모 때문에 젊은 사람과는 다른 대우

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

적인 태도와 더불어 자기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를 형성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분명 노년기가 갖

는 특징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변화들이 모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 문

화권의 사회에서도 노인은 매력적이거나 가치가 있다

고 여기지 않으며, 낮은 사회적 지위로 대우하는 경우

가 많다(Bugental & Hehman, 2007).

노년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현재 노인

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며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나

기도 한다(An et al., 2021). 또한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

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행동은 노화에 대한 노

인들 스스로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와 관련하여, 사회 내에서의 집단 간 관계와 개인의 정

체성 형성에 대한 대표적 이론인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회 내의 전반적인 노화에 대한 

태도 형성, 노인의 정체성,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다(Gendron et al., 2018). 각 연령 집단은 

다른 연령 집단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생

성되는 특징적 관계를 통해 집단 고유의 정체성을 갖

게 되며(Calasanti, 2005), 이렇게 형성된 각 연령 집단

의 정체성은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자기 개념에 영

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

한 각 개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며, 남들과의 비교와 경쟁을 통해 자신의 위치

를 파악하고, 사회적 명성이나 이익을 통해 더욱 향상

된 자신의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적 특성을 갖는다. 이 특성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

한 변화에 대한 태도가 개인이 속한 사회와 사회 내 여

러 집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노년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의 특

성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에 관해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건강(Choi & Lee, 2021), 

복지(Lee, 2021), 사회 · 여가 활동(Lim, 2020), 경제적

인 요인(Noh, 2018)에 집중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물론 건강 및 경제력 관련 문제는 노인이 겪는 가

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관련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

점으로 인해 국내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로써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이외에

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중

요시되고 있다. 특히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젊

음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특징

은 노년기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노

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고찰해 봐

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인 태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인 인식으로 점점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

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

기 때문이다(Sabik, 2015).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정신 · 사회적 상실, 신체의 기능 및 

건강의 변화, 정신적 성숙-즐거움, 정신적 성숙-본보

기),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

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고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고

자 했다. 또한 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상

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

함으로써 노년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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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배경

1. 상대적 박탈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상대적 박탈 이론은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또

는 가지고 싶은 무언가를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상황

을 설명한다.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이 소유하

고 있는 것 또는 누리고 있는 조건이 타인의 상황과 비

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느끼는 사회

적이고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한다(Crosby, 1976). 

Runciman(1966)은 상대적 박탈이란 불편함을 초래하

는 비교(invidious comparison)를 통해 느끼게 되는 불

만족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 A는 (1) 자

신이 어떤 대상이나 기회(X)를 갖고 있지 않고, (2) X

를 가진 사람(과거의 자신도 포함)을 알고 있고, (3) X

를 가지고 싶고, (4) 자신이 X를 가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때 개인은 

X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후 스스로 X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집단행동

(Kawakami & Dion, 1995), 폭력적 극단주의(Kunst & 

Obaidi, 2020), 공격성(Greitemeyer & Sagioglou, 2019), 

스트레스(Inoue et al., 2019), 낮은 주관적 웰빙(Bellani 

& D'Ambrosio, 2011) 등의 여러 정신적 · 행동적 결과

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의 심리와 행

동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Smith et al., 2012). 

또한 타 집단과의 관계와 비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

리를 설명하는 상대적 박탈 이론은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태도

를 비롯해 차별과 관련된 심리 및 행동 연구에 적용된

다(Gendron et al., 2018; Kim & Hahn, 2008; Taylor, 

2002; Triana et al., 2017).

자신이 현재 지닌 것과 자신이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물의 차이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반

응을 설명하는 상대적 박탈 이론은 나이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변화로 인한 차별적

인 경험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설명한다(Tougas et al., 2004; Triana et al., 2017). 

특히 우리 사회에서 지속해서 보이는 핵가족화와 부

양 의식의 약화 등 가족 체계 및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을 높일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받았던 대우, 현재 노

인들이 젊었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을 대하던 태도가 지금 자신들이 받는 사

회적인 대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나이

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경험

을 하게 되고 또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노

인 스스로 자신의 노화 과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 개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

상의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8)의 연구

에서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은 우울을 느끼

게 하며 건강 상태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으며, 

Kim(2019)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득 중심의 경제적 

박탈 외의 다차원적인 결핍(사회적 ·직업경제적 · 건

강의료적 박탈 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밝혔다.

 

2.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사회 정체성 이론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의 

소속감-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며, 사회적 공동체의 영

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Tajfel & Turner, 1979). 집단 소속감에 기반한 자기 개

념의 일부인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 간 행동을 설명하

며, 개인적 정체성과 함께 개인과 집단 간의 행동을 예

측한다. 특히 이 이론은 세 가지의 주요 영역인 범주화

(categorization), 동일시(identification), 비교(compari-

son)를 포함한다. 개인의 사회적인 범주는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Hogg et al., 

1995).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양

한 기준(종교, 나이, 소득, 직업 등)을 가지고 상호 간의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

는데,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범주화라

고 정의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자신

을 관련지으려고 하며, 동일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

들과 자신을 동일시해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Stets 

& Burke, 2000). 이러한 동일시 과정은 자신이 속한 집

단의 사고방식과 행동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개인의 

성향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의 

비교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우호적인 태도

를 보이며, 다른 집단과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 즉, 사람들은 특정 기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에 자신과 타인을 소속시키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

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자신의 소속 집단과 다른 

집단을 비교하고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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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즉, 

스스로 겪고 있는 노년기의 변화에 대한 노인들의 태

도 형성은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Gen-

dron et al., 2018).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를 먹고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태도,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 인식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 자체에 기인

한다기보다는 노화로 인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

는 개인적 ·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Calasanti, 2005). 선행연구에서도 노인들은 사

회에서의 연령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노화에 대한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Yu & Lee, 2019a), 심지어 젊

은 세대들도 노인 집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자신이 앞으로 겪을 노년기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lan & Johnson, 2008).

노인에 대한 편견은 현재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

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누

구에게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와 노인에 대한 편견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

국 ‘나’와 관련되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

습이 된다는 것이다(Levy, 2009). 아울러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사람의 일생에 걸쳐 학습되고 내면

화되어 나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자기 평

가를 갖게 한다(Kim, 2020).

 

3. 노화에 대한 태도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

노화에 대한 태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는 다

양한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 부정적인 평가 속성으로 정의되

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Moser et al., 2011). Laidlaw et 

al.(2007)은 노화로 인해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를 기

준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으

로 정신 · 사회적인 상실, 신체적인 변화, 정신적인 성

숙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정신 · 사회적인 상실은 노

년기를 주로 정신 · 사회적인 상실을 경험하는 부정적

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적인 변화

는 건강 상태 및 운동 활동 그리고 노화 자체로 인한 변

화에 기인한 신체 기능의 변화에 관한 것이며, 정신적

인 성숙은 지혜 또는 성숙으로 대표될 수 있는 노년기

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서 노년기를 혜택이

라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러한 노화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다

(Halliwell & Dittmar, 2003). 특히 노년 여성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이유가 자신의 나이와 나이

가 들어 보이는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며, 이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노년 여성의 신체와 건강 관련 만족도를 낮아지게 한

다(Sabik, 2015).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신체 불만족이나 신체 만족 

수준의 높고 낮음이라는 단순한 개념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관

심, 인식, 행동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

미를 지닌다(Tiggemann & McCourt, 2013). 보다 구체

적으로,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또 자신만의 특별함에 집

중하는,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

다. 아울러 대부분의 신체 이미지와 관련된 개념이 여

성 중심으로 설명되거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며 서

로 다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긍

정적 신체 이미지는 성별, 성 정체성,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는 긍정

적 신체 이미지 수준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eses et al., 2019).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화로 인한 다양한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Laid-

law et al., 2018). 선행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화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Han & Kim, 2015). 또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는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작용

을 한다(Levy et al., 2002). Bryant et al.(2012)의 연구에

서는 Laidlaw et al.(2007)이 제안한 정신 · 사회적 상

실,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 정신적 성숙의 노화에 대

한 태도와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60세 이상의 호주 노

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화로 인한 변

화의 세 요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노인의 높은 신체

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만족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밝

혔다. 또한 자신의 삶을 우울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건강과 신체 기능의 약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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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 You, 2013; Misra et al., 1996). 즉, 노인이 갖는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변화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신체 이

미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국

내 노인 여성의 경우에는 Laidlaw et al.(2007)의 노화 

태도가 정신 · 사회적 상실,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 정

신적 성숙-즐거움, 정신적 성숙-본보기의 네 요인으로 

구분된다는 Yu and Lee(2019a)의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노화 태도로 구분하였다.

 

가설 1. 정신 · 사회적인 상실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

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는 긍정적 신체 이미

지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정신적 성숙-즐거움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

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4.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구성하

는 요인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Phelan et al., 2004). 노년

기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요인의 복

합적인 영향으로 형성되지만, 노화로 인해 변화된 사

회적 · 정신적 ·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도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노인들의 

자기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Marquet et al., 2019).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 태도, 행동이 집단에 대

한 차별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것은 그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Kim & Park, 2006), 자아 존중감(Whitbourne & 

Sneed, 2002), 정신적 웰빙(Sabik, 2015)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삶의 질을 낮아지게 한

다. 개인의 정체성, 자신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포

함된 집단에의 소속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Tajfel, 1974). 노년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신체 이미

지, 노인의 정신적 웰빙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Berg-

man(2022)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유의한 관계는 자아 존중감과 신체 만족

도가 낮은 노인들에게서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노년층의 정신적인 웰빙을 설명하는 개인적인 요인인 

신체 이미지의 주요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긍정

적인 신체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 낙관주의,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주도적인 대처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된

다(Avalos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인 신체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 다양한 노

화에 대한 태도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음

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5.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삶의 만족도와 정(+)

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정신 · 사회적 상실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

이다. 

가설 7. 신체 기능 및 건강 변화와 삶의 만족도 관계

에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

을 것이다.

가설 8. 정신적 성숙-즐거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

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9. 정신적 성숙-본보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안된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관계의 연구모형은 

연구가설과 함께 <Fig. 1>에 제시되었다. 주요 연구변

수와 함께 삶의 만족도 변수에 미치는 주관적 경제적 상

태와 건강 상태가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Noh, 2018).

2. 표본 특성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국내 남녀 노인(만 65세 이상)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연

구 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 내용, 연구 참여자 권리 등

이 포함된 설명서가 제공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을 통

한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응답자에게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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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가 제공되었다. 설문 조사는 2021년 11월에 실시

되었고, 총 699명의 참여자 중에서 설문에 주의를 기

울여서 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에 잘못 응답

한 128명, 중도 포기 87명, 불성실 응답 76명을 제외한, 

408명의 응답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을 완료

한 응답자는 시장 조사 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는 남자 266명, 여자 142명으로 구성되

었으며, 평균 나이는 68.51세(S.D.=3.83)였다(Table 1). 

전체의 57.11%(n=233)는 은퇴 후 현재 직업이 없었으

며, 대학교 졸업(n=183, 44.85%)과 고등학교 졸업(n= 

125, 30.64%)이 가장 큰 비중의 교육 수준을 차지하였

다. 남성 응답자의 키와 몸무게는 평균 169.64 cm(S.D. 

=5.21),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157.71 cm(S.D.=4.42)

로 조사되었다.

 

3. 측정도구

설문에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구변수, 통제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

었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Attitudes to Ageing Question-

naire-Short Form(AAQ-SF)(Laidlaw et al., 2018)의 12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국내 노년 여성

을 대상으로 4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

으며, 정신 · 사회적 상실(psycosocial loss), 신체 기능 

변화(physical change), 정신적 성숙-즐거움(psycholo-

gical growth-pleasure), 정신적 성숙-본보기(psycholo-

gical growth-a good example)를 포함한다(Yu & Lee, 

2019a).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다’의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신 · 사회적 

상실 차원의 경우에는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노년기

는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높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다른 

3개의 하위 차원은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

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였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최근의 신체 이미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Body Appreciation Scale-2(BAS-2)(Tylka & Wood- 

Barcalow, 2015)에서 총 9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

H2

Subjective 

health status

H5

H4

H3

H1

Psychosocial 

loss

Physical 

change
Positive 

body image

Life 

satisfaction

Attitudes 

toward aging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Subjective 

financial status

H6: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H7: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H8: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H9: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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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전혀 그런 적이 없다’, ‘2=가끔 그렇다’, ‘3=때때

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의 응답

으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긍

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Diener 

et al., 1985)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7=매우 그렇다’의 리커트형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응답의 평균 점수는 높을수록 삶

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된 주관적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건강 상태에 대한 종합적 생각

을 묻는 각 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리커

트형 5점 척도를 활용하였고,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경제 및 건강 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는 성별, 나이, 은퇴 여

부, 교육 수준, 종교 유무, 결혼 상태, 키, 몸무게가 포

함되었다. 

4. 분석 방법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탐색적 요인

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측정

모형분석, 구조모형분석, 가설 검증은 SmartPLS 3.3.9

를 활용하여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artial Least 

Squar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가장 보편적으

로 사용되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Covari-

ance-based SEM; CB-SEM)과 비교하여, PLS-SEM은 

연구분석의 상황이 탐험적 분석을 통해 이론을 발전

시키거나 분석의 주목적이 표적 구조 예측 또는 설명

일 때 더 적합한 방법으로 제안된다(Hair et al., 2022). 

특히 PLS-SEM은 표본의 크기가 작거나,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표변수의 수가 많고 변수 간 관계

가 복잡한 모형의 경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사회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142

266

34.80

65.20

Age 

(Mean = 68.51, S.D. = 3.83)

65-69 years

70-79 years

80-89 years

293

108

7

71.81

26.47

 1.72

Occupation

Yes

No, retired

No, never had a job

162

233

13

39.70

57.11

 3.19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High school

2 year college

Bachelor’s degree

Post-graduate degree

24

125

24

183

52

 5.89

30.64

 5.88

44.85

12.75

Religion
Yes

No

253

155

62.01

37.99

Marital status

Never married

Married

Separate

Divorced

Widowed

Other

12

333

5

30

27

1

 2.94

81.62

 1.23

 7.35

 6.62

 0.25

Height (cm)
Female: Mean = 157.71, S.D. = 4.42, min = 147, max = 168

Male: Mean = 169.64, S.D. = 5.21, min = 149, max = 183

Weight (kg)
Female: Mean = 56.28, S.D. = 8.24, min = 37, max = 82

Male: Mean = 68.89, S.D. = 9.97, min = 49, max = 149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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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탐험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PLS-SEM의 적용이 더 적합할 것이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

차,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주

요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연구가설에서 제시된 것

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노화에 대한 긍

정적 태도는 높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삶의 만족도

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삶

의 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또한 주관적 경제 및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할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주요 변수 간 상관

관계는 남녀 집단에서 같은 패턴을 보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변수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시행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α)를 확인하였다.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

미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총 26문항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Table 3>, 고유값이 1.00 이상인 여섯 요인

이 도출되었고, 모든 문항은 각 연구변수 및 하위 요인

에 포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요인적재량은 모두 .60 

이상이었고, 각 변수의 α는 .7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

가 확인되었다.

 

3.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ranged 

from .53 to .92)과 평균분산추출값(ranged from .55 to 

.72)은 .50 이상이었다(Table 4). 요인적재량은 .70 이상

인 경우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평균분산추출값

이 .50 보다 크다면 .50을 요인적재량의 판정기준치로 

사용할 수 있다(Hair et al., 2009). 복합신뢰도(Compo-

site Reliability; CR)는 .74에서 .93으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의 제곱근은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즉, 측정항

목의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모든 

연구변수의 분산팽창요인값(Variance Inflation Factor; 

Mean

(S.D.)
1 2 3 4 5 6 7 8

1. ATA 1
2.77

( .84)
.77 ‒.36*** ‒.26*** ‒.19** ‒.30*** ‒.39*** ‒.25*** ‒.34***

2. ATA 2
3.06

( .87)
‒.23** .74 .36*** .36*** .47*** .42*** .37*** .63***

3. ATA 3
2.02

( .92)
‒.27** .44*** .85 .37*** .39*** .40*** .19** .25***

4. ATA 4
3.42

( .87)
‒.10 .44*** .43*** .77 .36*** .27*** .12* .21**

5. Positive body 

image

3.68

( .76)
‒.34*** .38*** .27** .39*** .76 .60*** .35*** .43***

6. Life satisfaction
3.97

(1.35)
‒.49*** .41*** .34*** .30*** .63*** .85 .61*** .39***

7. Subjective 

financial status

2.82

( .79)
‒.36*** .42*** .19* .24** .36*** .58*** 1.00 .44***

8. Subjective 

health status

3.11

( .87)
‒.34*** .67*** .36*** .29** .37*** .42*** .36*** 1.00

*p<.05, **p<.01, ***p<.001

Results for men are reported in the upper diagonal and for women in the lower diagonal.

Square root of average variance extracted estimates are in bold. 

ATA 1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social loss; ATA 2 = Attitudes toward aging_Physical change; ATA 3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pleasure; ATA 4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Table 2. Correlations and discrimina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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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F)은 5.0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어(ranged from 

1.19 to 1.52)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4. 구조모형분석과 가설 검증

연구모형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해 결정계수(coef-

ficient of determination: R2)를 사용하여 모형의 예측 

정확성을 판단하고, 부트스트래핑 기법(5000 subsam-

ples)을 사용하여 제안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확인하

였으며, blindfolding(D=7)을 사용하여 예측 적합성

(Stone-Geisser's Q2)을 평가하였다. 결정계수 분석 결

과, 연구모형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 분산의 34.2%, 삶

의 만족도 분산의 6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Q2값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18)와 삶의 만

족도(=.43) 모두 0.00 이상으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Eigenvalue

Variance 

explained %

(Cumulative 

variance %)

Cronbach's 
α

Positive 

body 

image

Item 1. I feel good about my body.

Item 2. I feel that my body has at least some good qualities.

Item 3.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body.

Item 4. I am attentive to my body's needs.

Item 5. I feel love for my body.

Item 6. I appreciate the differen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y 

body.

Item 7. My behaviour reveals my positive attitude toward my body; 

for example, I hold my head high and smile.

Item 8. I am comfortable in my body.

Item 9. I feel like I am beautiful even if I am different from media 

images of attractive people (e.g., models, acresses/actors).

.77

.76

.77

.71

.76

.75

.74

.66

.70

9.83
37.79

(37.79)
.92

Life 

satisfaction

Item 1.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Item 2.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Item 3. I am satisfied with my life.

Item 4.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Item 5.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82

.82

.80

.80

.73

2.49
9.57

(47.36)
.93

Attitudes 

toward 

aging

Psychosocial loss

Item 1. Old age is a depressing time of life.

Item 2. I see old age mainly as a time of loss.

Item 3. As I get older, I find it more difficult to make new friends.

Item 4. I feel excluded from things because of my age.

.80

.78

.77

.82

2.10
8.07

(55.43)
.85

Physical change

Item 1. I don't feel old.

Item 2. I have more energy now that I expected for my age.

Item 3. My health is better than I expected for my age.

Item 4. I keep as fit and active as possible by exercising.

.67

.82

.81

.71

1.62
6.22

(61.65)
.82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Item 1. It is a privilege to grow old.

Item 2. There are many pleasant things about growing older.

.88

.83

1.36
5.23

(66.88)
.83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Item 1. It is very important to pass on the benefits of my experiences 

to younger people

Item 2. I want to give a good example to younger people.

.77

.86

1.01
3.90

(70.78)
.73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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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의 예측 적합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

께, 표준화 평균 제곱근 잔차(Standardized Root Mean 

Squared Residual; SRMR)는 .06으로 연구모형의 좋은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각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Table 5>, 정신 · 사회적 상실이 높을수록 긍정

적 신체 이미지는 유의하게 낮았고(β= ‒.18, p<.01), 신

체 기능 변화는 높을수록 긍정적 신체 이미지가 높았

다(β=.29, p<.001). 즉, 가설 1과 2는 지지되었다. 정신

적 성숙-즐거움은 긍정적 신체 이미지와 유의한 연관

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β=.09, p=.13), 가설 3은 기각

되었다. 이에 반해, 정신적 성숙-본보기가 높을수록 긍

정적 신체 이미지가 유의하게 높았다(β=.22, p<.01). 

즉,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즉, 노년기의 정신적 성숙-즐

거움과 관련된 태도를 제외한 정신 · 사회적 상실, 신

체 기능의 변화, 정신적 성숙-본보기와 관련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신체 이미지는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β=.49, 

p<.001),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

제변수와 관련하여, 주관적 경제 상태는 삶의 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44, p<.001), 주관적 건

Construct Items Outer loading AVE CR

ATA 1

Item 1 .86

.59 .85
Item 2 .83

Item 3 .59

Item 4 .75

ATA 2

Item 1 .55

.55 .83
Item 2 .77

Item 3 .89

Item 4 .72

ATA 3
Item 1 .77

.72 .84
Item 2 .92

ATA 4
Item 1 .84

.59 .74
Item 2 .68

Positive body image

Item 1 .85

.57 .92

Item 2 .79

Item 3 .86

Item 4 .53

Item 5 .65

Item 6 .69

Item 7 .71

Item 8 .92

Item 9 .75

Life satisfaction

Item 1 .88

.72 .93

Item 2 .89

Item 3 .89

Item 4 .81

Item 5 .78

ATA 1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social loss; ATA 2 = Attitudes toward aging_Physical change; ATA 3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pleasure; ATA 4 = Attitudes toward aging_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Table 4. Results for the examination of measur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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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2, p=.61). 

본 연구의 결과는 유럽계 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나이 때문에 받는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 만족도

가 낮아진다고 보고한 Sabik(2015)의 연구와 국내 노

인 여성의 연령차별 인식과 외모 만족 사이의 부(‒)적 

관계를 검증한 Yu and Lee(2019b)의 연구를 지지한다. 

이에 반해, 정신적 성숙-즐거움의 요인은 통계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자신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특혜라

고 생각하고 또 즐거운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

이다. 또한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설명하는 다른 노화 

태도와 관련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정신적 

성숙-즐거움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시된 간접경로의 유의성 검정 결과, 정신 · 사회적 

상실(β= ‒.09, p<.01)과 신체 기능 변화(β=.14, p<.001)

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는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가설 6과 가설 7은 지지

되었다. 정신적 성숙-즐거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β=.04, p=.14), 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삶

의 만족도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β=.11, p<.01). 즉, 가설 8은 기각되었고, 가설 9는 

지지되었다. 긍정적 노화 태도는 노인의 긍정적인 신

체 이미지를 형성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자신의 노화된 신체에 

대한 태도와 신체 만족의 밀접한 연관성(Sabik & Cole, 

2017)과 신체 만족과 높은 행복감, 높은 삶의 만족, 낮은 

우울 등의 정신적 웰빙 사이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

구(Reboussin et al., 2000; Sánchez-Cabrero et al., 2020)

의 결과와 일치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결과는 제안된 연구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는 노화 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는 사회

적으로 소외되고 우울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

인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수준을 낮아지게 하며 이는 

그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점이 밝혀졌

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체 기능이 약화되었지만 자신

의 객관적인 나이보다 스스로를 젊게 인식하고 운동 

등의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는 태도(신

체 기능 변화)와 젊은 세대에게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

고자 하는 태도(정신적 성숙-본보기)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으로 이어졌

Direct path β t Hypothesis test f 2

H1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18** 13.05 Supported .04

H2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29*** 4.33 Supported .08

H3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09 1.53 Not supported .01

H4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22** 3.14 Supported .05

H5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49*** 13.05 Supported .48

Indirect path β t Hypothesis test 97.5% CI

H6
Psychosocial loss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09** 3.12 Supported [‒.14, ‒.03]

H7
Physical chang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14*** 4.26 Supported [.08, .21]

H8
Psychological growth-pleasur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04 1.50 Not supported [‒.01, .11]

H9
Psychological growth-a good example → Positive 

body image → Life satisfaction
.11** 3.04 Supported [.04, .18]

**p<.01, ***p<.001

Table 5. Structural model results for hypothesis test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6, 2022

– 1034 –

다. 이는 노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노화 태도와 긍정적 신체 이미

지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5. 추가 분석

연구결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 검증된 긍정

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가 완전매개인지 불완전매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노화에 대한 태도변수와 삶의 만족 사이

의 직접경로를 추가한 모형에 대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분산의 

34.2%, 삶의 만족도 분산의 65.6%를 설명하였으며, 모

형의 예측 적합성(긍정적 신체 이미지 Q2=.17, 삶의 만

족도 Q2=.45)과 적합도(SRMR=.05)가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직접경로의 유의성 분석 결과, 정신 · 사회

적 상실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었

으며(β= ‒.16, p<.01), 정신적 성숙-즐거움은 삶의 만족

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β=.14, p<.01). 이

에 반해, 신체 기능 변화(β= ‒.00, p=.94)와 정신적 성숙-

본보기(β= ‒.01, p=.91)는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및 간

접경로의 유의성 결과는 정신 · 사회적 상실과 삶의 만

족도 사이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

는 불완전매개이며, 신체 기능 변화 및 정신적 성숙-본

보기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체 이미지

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임을 의미한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 

긍정적 신체 이미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검증

했다. 주요 변수 및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선행연구 및 상

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으로 설명하고, 노

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있어 긍정적 신

체 이미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또

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진 경제 및 건강 상태를 통제하며 변수 간 관계

를 더 명확히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긍정적 신체 이미

지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변수 간의 관계는 노년

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주관적 경

제 및 건강 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행복한 삶의 질

과 관련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다양한 요인에는 개

인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다. 특히 외모에 대한 기준이 젊음에 맞추어

져 있는 우리 사회의 노인에게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

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의 긍정적 신체 

이미지 향상을 위한 패션 광고 및 캠페인의 대상은 노

년층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닌 이론적 ·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 이

론과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국내 노인들의 노

화에 대한 태도 형성을 설명한다는 이론적 의의를 지

닌다. 노인 집단에 대한 편견은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데, 이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년기를 보내게 될 사람들의 노

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노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노인 집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바

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

한 편견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겪고 있는 노화의 

과정을 우울하게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년기는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겪게 되는 가장 긴 

인생 주기인 것은 물론 신체적 · 정신적 기능이 자연스

럽게 약화됨으로써 사회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므

로,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

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노년기

의 여가, 복지, 사회생활, 건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적 노력에 기반해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노화와 노

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세대를 위한 여가 · 교육

· 복지 등의 생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 제도

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세대가 노인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가 어우러

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인

들에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Kim & Ha, 2013; Kim & Park, 2015).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신체 이미지의 매개효과

– 1035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노인의 

노화 태도와 삶의 질을 고찰했다는 시의성을 지닌다. 

이미 노인에 대한 선입견은 존재해 왔지만, Swift and 

Chasteen(2021)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모든 

노인을 취약한 집단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노인이라는 존재에게 사회

적인 낙인을 찍어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표현을 악

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인들은 이전보다 사회 

활동과 여가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등 정

보 활용이 어려운 노인 집단은 다양한 소외감을 느끼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시점에서 노인들

이 행복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

기 위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노화 및 신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

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관련된 후속 연구의 제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 이론과 사회 정

체성 이론이 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

론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만, 상대적 박탈

감의 차원이나 사회적 정체성 수준에 따른 노화 태도

의 차이점 등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 박탈 이론에서는 개인 간 비교로부터 느

끼는 박탈감(egoistic relative deprivation)과 집단 간 비

교를 통해 느끼는 박탈감(collective relative depriva-

tion)의 두 차원을 설명한다(Runciman, 1966). 박탈감 

차원과 수준 및 사회적 정체성 수준에 따른 노화의 태

도와 연령차별 인식의 차이를 각각 고찰하는 후속 연

구는 노인의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와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사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구체적인 방향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노인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관계 그

리고 이들이 삶의 만족도에 궁극적으로 미치는 영향

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지만, 연구결과에 있어 남녀 간

의 차이점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노화로 인한 외모의 

변화는 여성에게 더 부정적이며 또 이로 인해 차별적

인 대우를 크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Antonucci 

et al., 2010) 노화 태도,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 삶의 만

족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노인 남녀 집단 간의 차이

점을 고찰하는 후속 연구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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